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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포진백신 독점 깨진다…SK케미칼,세계 2번째 시판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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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여년간 다국적 제약사가 독점해 온 대상포진 백신 시장에 진출한다.

SK케미칼은 9일, 자체 기술로 개발한 대상포진백신 &lsquo;스카이조스터&rsquo;가 최근 식품의약품안

전처의 최종 허가를 획득했다고 밝혔다.

SK케미칼 박만훈 사장은 &ldquo;세계 최초 4가 세포배양 독감백신 &lsquo;스카이셀플루4가&rsquo;에 

이어 또 하나의 세계적 백신이 국내 기술력으로 탄생했다&ldquo;며 &rdquo;향후 다양한 프리미엄 백신을

추가 개발해 백신 주권 확립에 이바지할 것&rdquo;이라고 말했다.

상용화를 위한 최종 단계를 통과한 SK케미칼의 스카이조스터는 향후 본격적인 상업 생산에 돌입해 국가출

하승인 등을 거쳐 연내 국내 병ㆍ의원으로 공급될 계획이다.

이번 대상포진백신의 시판 허가로 우리나라는 필수예방접종 백신, 대테러 백신 등 전체 28종의 백신 중 절

반인 14종 백신을 국내에서 자체 생산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추게 됐다. 

SK케미칼 스카이조스터는 수두-대상포진 바이러스를 약독화시킨 생백신이다. 해외 전문 비임상 시험기관

에서 엄격히 안전성을 입증한 후 국내에서 약 5년 간 임상을 진행했다.

 

SK케미칼은 고려대 구로병원 등 8개 임상기관에서 만 50세 이상 총 842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유효성 및 

안전성을 확인하는 임상시험을 진행했고 제품의 비열등성을 입증했다.

대표적인 프리미엄 백신 중 하나인 대상포진백신은 2006년 출시한 글로벌 제약사 MSD의 &lsquo;조스타

박스&rsquo;가 세계 시장을 독점하는 구조였다. SK케미칼은 이번 허가로 약 800억원 규모의 국내 대상포

진백신 시장에 진출한 데 이어 세계시장 진출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글로벌 시장조사 기관인 데이터모니터에 따르면 전 세계 대상포진백신 시장은 지난해 기준 약 6억8500만

달러(약 8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SK케미칼은 백신 자급화를 위해 2008년부터 연구개발에 돌입, 총 4000억원을 투자하며 백신 개발에 주

력해 왔다. 

http://www.betanews.net

Page 1/1


